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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

쟁 초기 러시아의 전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지금은 러시아가 고전을 치르고

있다.[1] 이런 상황이 벌이진 이유는 미국 등 서방의 지

원에 의해 첨단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의 작

은 디지털 군대에 러시아군이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회사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된 상용 위성, 열감지기, 정찰드론 등의 첨단 무기체계

를 활용하여 러시아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타격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첨단무기의 신속한 활용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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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의 도움으로 인공지능 적용 첨단무기를

갖추어 러시아에 우세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한국군은 4차 산업혁명 국방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

고 스마트 군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혁신 4.0을 발표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기 연구개발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기존 무기 연구개발 제도를 살펴보고 첨단무기를 적기에 신속개발 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신속연구개발에 대한 발전방안도 추가

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군이 신속하게 첨단무기를 도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주요어 : 첨단무기, 국방혁신 4.0, 신속개발

Abstract The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continues. Ukraine, with the help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is fighting a superior battle against Russia with advanced weapons applied artificial intelligence. In line 
with this trend, the Korean military announced Defense Innovation 4.0 to expend investment in defense 
technolog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realize a smart military. In order to achieve thi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weapons R&D system. This thesis examines the existing weapons research and 
development system and derives the plans that can rapidly develop Advanced weapons in a timely manner. In 
addition, the plans for Rapid R&D for the application of the recently introduced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was also presented.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help the Korean military quickly adopt 
Advanced weap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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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2]

한국의 국방분야에서도 첨단무기에 대한 신속한 획

득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미래의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

는 국방혁신 4.0을 발표하고 여기에 인공지능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의 단계별 전환과 첨단과학기

술 기반 군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였다.

특히 육군은 미래형 전투체계 아미타이거의 시범여

단 출범식을 가졌고 드론봇 같은 각종 전투 플랫폼에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

확률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

다.[3]

민간분야에서도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개발과 활

용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첨단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방식에서 외부의 기술과 아

이디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여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의 첨단 무기 연구개발

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의 첨단 무기 개발 사례를 살펴보

면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제 군에 도입되어 사용

할 시기가 되면 이미 진부한 것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

다.[4]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국방전략기술 수준이 미국 대비 60% 수준이었

다.[5] 이것은 한국이 첨단 무기를 개발 할 때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을 사용해야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

으며 이로인해 종속될 수밖에 없고 한국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방산수출도 미국 등 첨단기술 보유국의 승인

이 필요하여 방산수출에도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을 의

미한다.

이처럼 한국이 안보의 위협속에 있고 오랜기간 국방

첨단무기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첨단기술 의존과

장기간의 연구개발로 인하여 첨단무기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의 수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야 하며 또한 최근 도입되어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 기

술 적용 무기 개발을 위한 신속연구개발도 미비점을 보

완하여 진정한 첨단 무기 선진국이 되도록 해야하는 중

요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기존 무기 연구개발제도를

살펴보고 신속하게 첨단 무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최근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무기 신속연구개발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무기 획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연구개발과

최근 도입된 신속연구개발을 살펴본 것으로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범위를 망라하여 다룬적이 없는

의미있는 연구이며 향후 한국의 첨단무기체계 신속개

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Ⅱ. 한국 첨단무기 개발 현실태

첨단무기란 적보다 우세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개

발한 무기인데 즉 미래전장의 6대 능력(전장인식능력,

지휘통제 능력, 핵심표적 동시무력화 능력, 특수작전 능

력, 사이버 전자전 능력, 무인전투 능력)을 구현하기 위

해 국방전략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방전략 기술은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기

술, 자율 무인기반 감시정찰 기술, 인간과 무인체계 협

업 기술, 임무 지속형 개인전투 기술, 미래형 추진/플랫

폼 기술,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기술, 능동대응/사이

버/방호 기술, 미래형 첨단 신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6].

첨단무기 획득은 외국의 우수한 장비를 구매하는 것

과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연구개발은 어렵더라도 한국군의 장기적인

군사력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

으로 이 논문에서는 연구개발을 다루었다.

한국의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국

방기술연구개발과 무기연구개발 제도가 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에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 사업이 있고 무

기 연구개발에는 사업별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무기

연구개발 절차를 따르고 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신속연구개발 절차가 도입되어 진행 중이다.

1. 국방첨단기술 개발 현실태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한국의 국방첨단기술이 아직도 세계적 수준

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은 무기체

계에 적용되는 기술 중 수준이 낮고 격차연한이 큰

대표적 기술을 제시한 것이다. 고도의 위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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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첨단무기의 핵심기술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방연구개발 제도를 살펴보면 무기 개발이 대부분

의 금액을 차지하며 국방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기

술, 미래도전기술 개발 등의 예산이 아직도 많이 부족

한 상황이다.[7] 이렇다 보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국방첨단기술 개발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개발 정책 방향을 정말 중요한 첨단기술에 모든 예산을

집중하는 전략을 설정해 나가고 있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많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술

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 당장 경제적인 이점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부

족하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기술에 과감히 모든 역

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규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는

등 첨단무기를 개발하는데 큰 제한사항은 없으며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자국의 안보중요성

과 국방력 강화가 절실하게 여겨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래 국방을 위한 최첨단 기술 보유에 모든 역량을 집

중해야 한다.

2. 첨단무기 연구개발 현실태

한국의 첨단무기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육군

무기체계로 K-2전차, 230mm다련장, 상륙기동헬기 등

이 있고, 공군은 F-35A, 한국형전투기, 장거리지대공유

도무기 등이 있으며, 해군무기체계로는 광개토-Ⅲ

Batch-Ⅱ와 장보고-Ⅲ 등이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의 ’2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 무기 수준은

육군분야 화포 4위, 기동전투 7위, 유도무기 9위이고 해

군분야 수상함과 잠수함은 8위이며 공군분야 고정익항

공기 11위, 레이더는 12위로 조사되었다.[8] 아직 세계

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진정한 첨단무기 선

진국이 되려면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무기 연구개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기체

계 소요제기를 육·해·공군에서 실시하면 합동참모본부

가 결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선행 연

구를 실시한다. 이어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작성하고

국방부는 소요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이어서 예산편

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

한다.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이 추진되어 성공하면 이어

서 양산계획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어서 양산에 따른 사

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전체적으로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

려는 것으로 보이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실제 무

기를 제작하는 것은 방산업체인데 정부의 행정적인 절

차가 상당히 복잡하여 애로사항이 많다.

예를 들면 육·해·공군에서 필요한 무기체계를 요청

하면 합동참모본부는 장기소요에 먼저 반영하고 차후

이를 중기소요로 전환을 하는데 절차상으로 오랜 시간

이 걸리게 되어 있다. 또한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방위

사업청에서 선행연구를 하고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며

이어서 국방부에서 소요검증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설정하면 사

업의 방향이 결정된 것인데 소요검증을 실시하니 사업

추진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9]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17년에서 길게

는 27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무기

체계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너무 뒤쳐진 무기를 사

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신속획득법(OTA, Other Transaction

Authority)에 근거한 별도의 신속획득 프로세스를 마련

하여 기존 사업관리절차와 별개로 신속시제품 개발사

업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전력화사업을 하는 절

차로 기존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개발 기간을 약 2

년에서 5년 정도로 단축하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는 대표적인

신속획득 프로세스를 적용한 사례이다. 6만피트 상공에

서 24시간 비행해야 하는 조건으로 소요가 제기되어 업

체는 창의적인 연구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항공기는 보

통 20여년이 소요되나 7년만에 연구를 마쳤고 불필요한

비용증가도 없었다. 업체에 사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과 통제를 최소화 한점도

표 1. 한국 국방첨단기술의 수준 및 격차
Table 1. Levels and Gaps of Defense Advanced Technology

기술명 기술수준 격차연한

첨단엔진 60% 20

극초음속 추진 60% 20

수중추진 50% 15

고위력 정밀타격 57.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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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공 요인이다.[10]

또한 첨단무기를 장착하기 위한 성능개량이 복잡한

절차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첨단무기 신속개

발이 지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11]

3. 신속연구개발 현실태

최근에 진행되는 한국군의 신속획득제도는 민간

제품 구매 또는 민간기술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

범운용을 통해 군 활용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전력

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속획득제도에는 신

속구매와 신속연구개발이 있는데 신속구매는 민간

상용품을 구매하여 군 시범운용을 수행하여 군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약 18개월 정도가 소요되

고 신속연구개발은 민간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단

기간 내 연구개발 후 군 시범운용을 실시하는 것이

며 최대 4년 정도가 소요된다.

신속연구개발은 ’22년부터 약 460억원 규모로 7개 사

업이 진행중이다. 육해공군의 소요를 반영하여 무기체

계 시제를 제작하여 ’24년에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소요결정 및 전력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제도 초기단계로 이 과정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군사

적 활용성이후 군의 소요제기로 이어지는 부분이 명확

하지 않다는 점이다. 군이 확실한 필요성을 제시하여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모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12]

또한 연구개발 기관도 무기 개발 기술지원을 전문으

로 해왔던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점도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군 업무의 특성상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

이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판

단하였다. 사례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연구방법은 기존에 추진되는 국방첨단기술 및

무기 연구개발 제도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신속연구개

발제도를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첨단무

기 신속개발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 확인 관련 현황 확인

기존연구 확인

발전방안 검토

발전방안 제시

그림 1. 연구분석 틀
Figure 1. Framework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Ⅳ. 한국 첨단무기 신속 개발 발전방안

첨단무기 신속 개발을 위해서는 국방첨단기술의 확

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확보된 국방첨단기술

을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신속하게 군에 적용하기 위해

현재의 복잡한 무기체계 개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 적용을 위한

신속연구개발 제도도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보완해야

한다.

1. 국방첨단기술 확보

먼저 국방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소극적인 마

인드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국

방첨단기술은 어렵더라도 도전적으로 개발 최우선

에 두고 과감히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해야 한다. 한

국 국방첨단기술의 수준 격차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간

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군 주관부서는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국

방첨단기술의 과감한 선정과 선정 이후 충분한 예

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 제도

를 살펴보면 국방기술연구개발 사업은 핵심기술과

미래도전기술개발, 부품국산화개발, 민군기술협력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방향은 국방첨단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상호간 기술의 중첩되는 것을 줄

여서 효율적으로 개발하며 이에 따르는 예산은 과

감히 증액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방첨단기술 개발

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적극 활용하여 충분

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미래도전국방기술 등

연구개발에 과감한 도전과제를 반영하여 개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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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첨단기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물론 군 주관부서의 충분한 예산 반영과

대통령실을 비롯한 전 정부부처의 국가 정책적 관

심 유도, 유연한 절차 규정 보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첨단무기 연구개발 제도 개선

국방첨단기술이 확보되면 이를 무기체계에 적용

하여 실질적으로 군에 운용되도록 신속한 첨단무기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의 무기체계 개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첨단기술이 급속

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무기연구개발

방식은 적기의 우수한 무기 도입에 제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소요결정 기관인 육·해·공

군의 소요제기에 대한 전문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즉 해당 무기체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아야 하고

진행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해주어야

한다. 육·해·공 소요제기 부서의 전문성 강화와 이

에따르는 전문인력 배치, 인사, 진급 등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고 어렵고 힘든 업무이지만 보람과 사

명감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 절차상으로 이전단계로 가야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요검증을 선행연

구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시기에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병행하면서 상호 지원

과 견제 역할을 하고 가장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행정을 위한 요식 행위를 제거하

여 사업에 불필요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시험평가 과정간에도 과도한 평가항목의 경직성

으로 인하여 사업이 좌초하고 다음 단계 진입이 어

려운 경우가 있는데 보완할 부분에 기회를 부여하

고 성공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를 이루

도록 하여 발전적인 시험평가가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험평가를 통과하면 양산단계 진입도

국방기술품질원의 최초생산품검사나 육·해·공군의

야전운용시험 등을 통합하는 등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도 체계개발간

에 실시하는 중기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와 병행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근본적으로 개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급박하게 필요한 무기

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미국의 신속획득 프로

세스를 방위사업법 등 법령에 반영하여 기존 연구

개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요결정을 군에서 하고

필수적인 절차만 적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

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성능개량에 대해서는 군에서 소요가 제기되면

다른 무기체계 적용 여부, 개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

여 신속한 개발 추진과 과감한 예산지원 등이 이루어져

야 한다.

3. 신속연구개발 제도 개선

먼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확한 소요측면에서

소요제기기관인 육·해·공군의 소요제기 능력을 향상시

키고 책임감있게 소요를 제기하여 연구개발이 성공하

면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소요

제기 관련하여 미국은 국방혁신센터를 두고 첨단기술

을 군에 적극 적용하려 하고 있다. 한국군도 육·해·공군

의 소요제기부서와 교육사령부 등에 첨단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능력있는 전문가를 확충하여 실질

적인 소요제기를 해야한다. 첨단무기 연구개발 제도 개

선에서도 언급했지만 소요제기 부서의 전문성 향상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

로 시범적이라는 성격이 있지만 방위사업법 등 법령에

절차를 반영하여 관련기관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

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 추진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 및 적용하는 분야이므로 현재 육군에서 추진하는

아미타이거 등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보완하려면 정책

적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주관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재설정도 필요하다. 방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에서 실질적으

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형태

를 취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군에 양

산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예산 낭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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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랜기간 실시해온 전문적인 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

이 적용된 첨단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조건

을 갖추고 있다. 또한 조직측면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군사적활용성 이후 계약

관리 등 전력화하기에도 최적화된 조직으로 신속연구

개발을 직접주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 기술 담당 부서를 활용하는 것

도 좋을 방안이라 생각된다.

Ⅴ. 결론

한국군이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은 첨단무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무기 연구

개발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낭비하지 않기 위

해서는 축적된 첨단기술을 계속 효과적으로 발전시키

면서 횔용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충족되어야 첨단무기

개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먼저 국방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미래도전

기술 개발 등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초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는 반드시 유리할 것이다.

첨단무기 연구개발 제도개선 측면에서 각군의 소요

제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첨단무기

를 사용하는 곳에서 가장 잘 알아야 하며 사업 전반적

으로도 잘 파악해야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절차와 제도를 간소화하고 효과적으

로 성과를 내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이는 국가적

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을 위한 신속연구개발제도도

역시 첨단무기를 사용하는 군의 소요기능을 강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무기를 개발하도록 해야한다.

<표 2>는 국방첨단기술 확보와 첨단무기연구개

발, 신속연구개발에 대한 발전방안을 전략, 정책, 자

금, 인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한국 첨단무기 신속개발 발전 방안
Table 2. The Plans for Rapid Development of Advanced
Weapons in Korea

구분
발전방안

전략 정책 자금 인력

국방
첨단
기술
확보

전략기술
과감한
선정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

예산
선택과
집중

전담기관
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
부여

첨단
무기
연구
개발

절차
단순화
또는별도
절차신설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별도
신속개발
절차법령
반영)

예산
안정적
확보 및
지원

개발
기관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
부여

신속
연구
개발

최첨단
기술
선제적
적용
(소요
기능
강화)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법령
반영)

예산
안정적
확보 및
지원

개발기관
검토필요

추가적으로, 신속연구개발제도의 시험평가와 운용간

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위한 제도 구비와 전문인력 확보

도 중요한데 향후 이러한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연구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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